
 

특수외국어는 국가 발전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53개 외국어로,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단국

대, 부산외대, 한국외대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맞춤형 인재 양성, 언어 서비스 확

대, 교육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 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기본계획과 

추진 과제, 특히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사례로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의 비

교과 프로그램과 ‘단계별 성장나무 모델’을 제시하고, 전공생의 학습 동기 부여, 언어 활용 

능력 향상, 진로 설계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베트남학 전공생의 성장 사

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협업 강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성과:
재학생 전문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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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리고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국민 서

비스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특수외국어 관련 <언어강좌>, <언어캠프>,1) 문화체험활

동과 연계한 교육 등 비교과 학습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고 홍보되고 있지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수외국어는 국가 발전에 있어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어를 의

미한다. 기존 외국어 교육 정책이 지나치게 영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와 신흥시장 진출 확대, 그리고 전략적 자원 외교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특수지역의 언어를 구

사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법률 제13944호)되었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

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3개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즉 단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사업을 수행 

중이며,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현지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기본

계획을 살펴본다. 둘째, 기본계획 가운데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

시한다. 3개 전문교육기관 중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의 프로그램

을 상세히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재학 동안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전공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성장 스토리’로 정리하여 특수외국어 전공생에게 이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다. 끝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대표적으로 전북대와 부산외대는 2019년 여름부터 ‘동남아언어캠프’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운

영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김다혜, 김현경, 전제성의 “동남아언어캠프 3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계획한

다.”(2022, 전동연 이슈페이퍼 20, https://jiseas.jbnu.ac.kr/CrossEditor/binary/files/000008/JISEAS_

Issuepaper_Vol20_final_1.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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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기본계획

특수외국어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53개 언

어를 의미한다. 2025년 기준, 중부권, 남부권, 수도권에 해당하는 3개 전문교육기관인 단국대학

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나다 순)가 아래 표에 제시된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

으며, 이들 기관은 3년을 주기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별 지원 언어

전문교육기관

(언어 수)
지원언어 

단국대학교

(4개)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부산외국어대학교

(10개)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크메르어, 태국어, 터키어, 힌디어

한국외국어대학교

(21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힌디어

      ※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는 각각 1개의 언어로 간주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은 1차(2017년~2021년)와 2차(2022년~2026년) 시기

로 구분된다. 1차 기본계획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기반 

조성과 전문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특수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

을 지속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

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류 확산, 

국제 교류 활성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

고, 특수외국어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2차 계획은 1

차와는 차별화된 목표 설정과 함께, 분야별 특화 전략을 담고 있으며, 특히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가 주요 과제로 강조되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차 계획에서는 ▲학부 교육 내실화, ▲표준 교육과정 개발, ▲



<그림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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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저변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2차 계획에서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언어 서비스 확대, ▲교육 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 지표가 수정·보완되었다. 요약하면, 1차 계획은 학부 교육

의 내실화를 기반으로 표준 교육과정 개발, 단계별 전공 교재 및 사전 편찬, 특수외국어 전공 신

설,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적을 창출하는 데 집중

했다. 반면, 2차 계획은 1차 시기에 개발된 교재와 확충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

출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의 질적 성장에 전략의 무게를 두고 있다.

 협업이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은 전문교육기관 간 경쟁 구조 속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

다. 3개의 전문교육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드러내며 특화하는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중복 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한 사업 파편화의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국고 

지원을 받는 특수외국어 교육이라는 공공성을 지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기관 차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아래 <그림 3>은 빅카인즈(BIG KINDS)에

서 ‘특수외국어’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시각화한 자료다. 연도별로 ‘특수외국어’ 관련 뉴스기사 수

를 보면, 2018년 사업 초기와 2024년의 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단계 사업이 종료된 

2021년에 7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특수외국어” 키워드 노출 빈도

자료: 빅카인즈(BIG KINDS) 시각화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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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노출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등장하는 ‘특수외국어’ 관련 

보도량은 정체 상태에 있으며, 국립국제교육원 같은 거버넌스 주체의 존재감은 점차 감소하고 있

다. 또한 2018년과 2024년의 키워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2018년의 경

우, 국립국제교육원, 아세안문화원, 부산외대, 고등학교 등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프로그램이 주

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베트남어, 아랍어, 폴란드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등 언어명도 함께 확인

된다. 

반면에 2024년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은 키워드에서 사라지고, 부산외대, 단국대, 베트남어, 

힌디어, 폴란드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브라질소사이어티 등 개별 언어와 일부 기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리하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등 공공성의 목적을 지닌 사업 성과나 홍보보

다는 전문교육기관의 명칭과 프로그램, 그리고 개별 언어 중심의 사업적 특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언론 키워드가 언어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사업이 교육기관 간 전략적 

협업보다는 개별 언어, 개별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관 간 협업 체

계 강화, 특수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공동 브랜드화, 통합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세 전문교육기관

이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교육 사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협업을 통한 공동 콘텐츠 개발이나 교

차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에 따른 사업의 비전과 목적에 기반한 성

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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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 전공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2)

단국대학교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단을 구성하여, 중부권 거점 특수외

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사업단은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전공 교육과정의 혁신과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

고 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첨단 스마트 교육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고

도화 및 내실화를 통해 다양한 강좌 및 언어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보급, 확산시키고자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사업단은 3가지 전략 과제, 즉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언어 서

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를 중심으로 다음의 10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① 초·중등 특수외국어 수업·체험활동 지원, ② 재학생 특수외국어 교육성과, ③ K-MOOC 

강좌 운영 및 수료자 수, ④ 특수외국어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⑤ 장학금 지원 규모, ⑥ 교

육과정 내실화, ⑦ 산업 분야 지역전문가 양성, ⑧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수외국어 서비스 지원, ⑨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실적, ⑩ 어학 능력 평가 체계화 노력의 적정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② 재학생 특수외국어 교육성과’는 전공생들이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은 

재학생의 특수외국어에 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구사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

래 <표 2>에 제시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표 2>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구분 세부프로그램

국내외 연수 국내연수 국외연수

프로젝트 번역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경시대회 UCC경시대회

비교과활동 동아리 튜터링클럽 탄뎀(TANDEM) 버디(BUDDY)

2) 본 절에서는 전문 인재 양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설명을 위해, 필자가 참여 중인 단국대학교 특

수외국어사업단의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한다. 타 전문교육기관인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

어대학교 역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을 상세히 다루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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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 국내연수는 하계·동계 방학 중에 운영되며, 전공생들의 수요에 따라 발음 교정 클

리닉, 말하기듣기 클리닉, 문법 클리닉 등의 강좌를 제공한다.3) 

- 국외연수는 성적이 우수하고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한 전공생

을 선발하여,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의 대학에 파견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 및 생

동감 있는 학습을 통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전공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젝트

- 번역 프로젝트는 대학 부설 연구소 및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전공생들

에게 실질적인 번역 경험을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전문 번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한다.

-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는 교과에서 학습한 전공생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

제 해결 능력과 실무 적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시대회

- UCC경시대회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연수, 동아

리활동 등의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시켜 특수외국어사업단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비교과활동

- 동아리는 전공의 특성에 맞춘 학술, 문화 중심의 활동을 통해 전공생들의 역량 강

화와 소속감 형성에 기여한다.

- 튜터링 클럽은 원어민 교환학생이나 대학원생부터 1학년 전공생까지 참여하는 학

습 공동체로, 튜터링 패밀리 형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 탄뎀(TANDEM) 학습은 현지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와 단국대 전공생 간 온라인 언

어 교환 프로그램으로, 해외 연수 없이도 실질적인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3) 국내연수 프로그램은 전문 인재 양성 및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단국대학교에 소속된 전공 재학생뿐만 아니
라, 타대학의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전공자 혹은 관심 있는 학생들도 신청하여 수강
할 수 있다.



<그림 3> 단계적 성장나무 모델: 학년/실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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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 버디(BUDDY)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전공생이 짝을 

이루어 언어 및 문화 교류를 진행하는 활동으로, 특수외국어 지역 문화에 대한 이

해와 회화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

업단은 아래 <그림 2>의 단계적 성장나무 모델에 따라 학년별 학습 수준과 실천 역량을 기준으

로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1학년은 “씨앗: 기초탐색”을 위한 과정으로, 전공에 대한 안정적인 진입과 기초탐색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말하기·듣기 클리닉> 등과 같은 국내연수 프로그램, 전공 내 학술, 

문화 동아리를 통한 자연스러운 회화 및 해당 국가의 전통과 가치관 학습, 영화, 노래, 전통행사 

체험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다문화 감수성, 세계 시민 의식, 타문화 이해력 향상 그리고 튜터링 

학습을 통한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즉각적인 피드백, 튜터의 학습 일정 관리 등을 통한 계획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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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및 지속적인 학습 등은 전공에 대한 소속감과 선후배 및 동기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

한다. 

2학년은 “줄기와 잎: 심화경험”의 과정으로, 국외연수, 탄뎀, 버디 등 심화된 현장 경험을 중심

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된다. 국외연수를 통해 현지 대학에서 최소 4주 이상의 체류기간 동

안 언어를 학습하고 현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및 교류를 통해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탄뎀 학습의 경우 현지에서 알게 된 대학생들

과 한국에 귀국한 후에도 언어 교류를 지속하며, 실생활에서 쓰이는 자연스러운 표현과 회화 감

각을 익힐 수 있다. 교재에서 배우기 힘든 속어, 관용어, 문화적 맥락도 함께 자연스럽게 익혀 비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버디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

의 외국인 유학생 혹은 교환학생과 짝을 이루어 단순한 언어교환을 넘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유학, 취업 등 실용적 정보 공유의 장으로 기능한다. 

3학년은 “풍성한 가지: 실전 실행”의 과정으로, 번역 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경시대회 등의 

활동을 통해 암기 등의 언어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언어의 실제 활용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는 단계이다. 번역 프로젝트는 언어의 정확성과 문맥 이해 능력을 심화시키

며, 문화적 차이와 용어 선택, 표현 뉘앙스 등을 고려한 전문 번역 역량을 키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판, 영상, 마케팅, 국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넓혀 취업이나 경력 개발

에 도움을 제공한다.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는 전공 언어와 IT, 디자인, 마케팅, 문화콘텐츠 등 

타 분야를 융합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실제 사회 문제를 언어적으로 접근하여, 

실무형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UCC 경시대

회는 언어 표현력, 스토리텔링, 발표력, 전달력 등을 강화하며 영상 제작 역량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까지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학년은 대학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열매와 꽃: 전문 역량”의 과정으로 언어 학습이 단순한 

‘스펙’을 넘어서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번역 프로젝트와 UCC경시대

회 등의 경험을 통해 직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며, 국제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진로 역량과 직결된다. 특수외국어 능력은 졸업 후 다양한 분야

에서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게 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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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이 꽃이 되기까지: 특수외국어 전공생의 성장 이야기4)

대학 입학 당시, A학생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 진로를 고민하던 이 학생에게 외국어 전공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그 자

체였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 그는 베트남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신짜오’(Xin chào, 안녕하세

요)도, ‘깜언’(cảm ơn, 고마워)도 생소했다. 다양한 언어를 검색하던 중, ‘베트남어’라는 낯선 이

름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 한국에

서는 아직 베트남어 전공자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이 자극이 되

었다고 기억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 선택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 씨앗에서 줄기와 잎으로, 성장의 발판이 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경험들

A가 성장하는 데 있어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이하 특외단)’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특외단이 주관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습의 폭을 넓혀갔다. 튜터링, 언어교

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베트남의 문화와 정서를 더욱 입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특히 2학년 여름방학 때 특외단의 지원으로 한 달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어학연수를 경험한 것

이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책 속에 있던 단어들이 길거리 간판과 시장의 대화 속에서 살아 움

직이기 시작했고, 언어는 더 이상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 언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그의 여정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도록 만들었

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길이었지만, 그는 점차 ‘이 언어를 왜 배우는가’에 대한 분명한 문

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베트남어는 그에게 하나의 도구를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이 

되었다. 

4) 2021년에 신설된 단국대학교 베트남학전공은 2022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5년 2월 말 기준 졸업

생 두 명을 배출했다. 한 명은 대학원에 진학, 다른 한 명은 사기업에 취업했다. 아직 인재 양성의 사례는 많지 않

지만, 2학년부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 사례를 중심으로 전

문 인재 양성으로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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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한 가지, 슬럼프와 도전의 시간 이후 찾아온 배움의 즐거움

이러한 경험을 통한 작은 다짐은 곧 습관으로 이어졌다. 어학연수와 비교과 활동을 거듭하며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적어도 수업은 제대로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다짐했고, 수업

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러 앞자리에 앉았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교수에게 꼭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베트남어가 문법적으로 단순하다는 특징을 고려해 단어 암기에 집중했고, 한-베 사전보다

는 베-베 사전을 활용해 어휘의 뉘앙스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는 ‘언어는 습관’이라는 철학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했고, 학업에 대한 회의감

도 있었다. 그러나 같은 전공 출신이자 ‘인생 멘토’가 되어준 교수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으며 방

향을 다시 잡아나갔다. 신설학과 1기생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선배 없이도 스터디, 학술동

아리, 자격증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베트남 하노이대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어 능력시험을 본 경험도 큰 자부심이 되었다. 특히, 3학년 무렵, 그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바로 대학원 진학이다. 이전에는 상상해본 적 없던 길이었지만, 베트남어에 점점 더 매료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그는 자연스럽게 더 깊이 공부하고자 마음을 갖게 되었다.

🌸 열매와 꽃, 베트남어 전공자에서 통번역 전공 대학원생으로

대학원 진학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지원 자체도 부담이었고, 마음의 갈등도 컸다. 결국 

베트남어를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언어는 계단식으로 실력이 오른다는 말을 

직접 체험하며, 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전공이라면 한 번쯤은 열과 성을 다해보시길 추천해요. 
정말 노력하면,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공부든 활동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

하다 보면 분명히 빛날 순간이 올 거예요.”

외국어를 전공한다는 것은 단지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문화, 사람, 세상을 이해하

는 일이다. 외국어를 하나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어 하나만으로도 약 1억 명과 소통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

는 창이 열렸다고 느낀다. 그는 믿는다. 하루에 단어 하나라도 외우는 것, 베트남 뉴스를 읽어보는 

것, 친구들과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것 — 그런 ‘작은 축적’이 결국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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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특수외국어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기능한다. 영어 

중심의 기존 외국어 교육의 한계를 넘어, 신흥시장 진출, 자원 외교, 다문화 사회 대응 등 복합적인 

전략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

라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1차 및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인프라 구축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

과 중심의 운영 체계로 전환되며, 교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단계별 학습 지원 시스템

을 통한 전공생의 체계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의 ‘단계별 

성장나무 모델’은 학년별 학습 목표와 지원 프로그램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장

기적인 학습 설계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둘째, 비교과 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실제 진로로 이

어지고 있다. 어학연수, 튜터링, 번역·UCC 프로젝트 등 학습자 중심의 비교과 활동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 실질적인 진로 설계와 진학·취업에 기여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베트남학 전공생 A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번역 프로젝트 등을 거쳐 한-베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끝으로, 정성적, 정량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하다. 전공생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정성적 성과는 수료자 수, 장학금 규모 등의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은 단순한 외국어 교육을 넘어, 국가 전략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인재 

양성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 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체계적이고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은 전

공생의 학습 동기와 진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이 시작된 지 8

년이 됐지만, 1차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시기(2018-2021년)가 인프라 확충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격적인 사업 수행 기간은 2022년부터, 즉 고작 3-4년에 불과하다. 

특수외국어 분야의 전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부를 넘어 석·박사 과정을 포함한 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

고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다. 3차 기본계획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

한 전략 자산으로 ‘특수외국어가 중심이 되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포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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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foreign languages" refer to 53 foreign languages that are 

strategically important for national development. To systematically 

educate these languages and cultivate talen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of Critical Foreign Languages” was enacted in 2016. Dankook 

Universit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ve been designated as specialized education 

institutions, and are currently working on tailored talent development, 

expanding language services, and enhanc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basic plan and key initiatives of the speci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motion project,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operation and outcomes of programs for cultivating specialized 

professionals. In particular, it presents the tangible outcomes of Dankook 

University’s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the “Stage-based Growth Tree 

Model,” which support students’ motivation for learning, improve their 

language proficiency, and assist in career planning. Additionally, through a 

case study of a student majoring in Vietnamese Studies, it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and discusses 

strategic improvements for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disseminating 

outcomes in the future.

Outcomes of the Critical Foreign Languages Education 
Project: Developing Specialized Student Talents

Yong-Hun Beak. "Outcomes of the Critical Foreign Languages Education Project: Developing 
Specialized Student Talents." JISEAS Issue Paper No. 35. (11 June 2025) Jeonju, Korea.

Yong-Hun Beak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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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백용훈 

연세대학교에서 베트남 농촌 지역의 보건소 운영 성과와 비공식 복지에 관한 논문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동아연구소를 거쳐 현재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4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다. 최근 연구 성과로는 “베트남 사회자본의 변화: 가

족의 가치와 집단 내 신뢰의 강화”,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현상 이해: K-Pop을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코로나19의 1-3차 유행과 4차 유행의 비교: 정부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2021년에 신

설된 단국대학교 베트남학전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로드맵 등 학제적 체계를 수립·보완하고 

있으며, 베트남어, 베트남학, 동남아시아지역 관련 교과목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재미와 의미가 

교차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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